
22일 오전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에서 김용익(69) 작가 개인전 설명회가 열렸다.

[e-포토] 김용익 "내 그림은 아련함 속 공허"

November 22, 2016 ㅣ왕진오이코노미톡기자

▲ 22일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에서 열린 작품 설명회에 함께한 김용익 작가가 자신의 작
업을 설명하고 있다.(사진=왕진오 기자)

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에는 1970년대 모더니즘으로부터 80,90년대의 개념미술, 민중미술, 공공미

술에 이르는 한국미술의 현대사를 통해 실존적 고민을 다룬 작가의 신작 30여 점을 볼 수 있다..

URL : http://www.econotalking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9420

http://www.econotalking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9420

